
 30

KiRi Weekly 2011.12.26

해외금융 뉴스

북미

미국 주택시장 회복 움직임  

김세중 선임연구원

 12월 21일 전미부동산협회(NAR)는 11월 기존주택 판매 수가 계절조정 연율 기준 442만 채가 증가하

면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전월대비 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힘.  

 11월 주택매물도 10월 330만 채에서 260만 채로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 진정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이며, 지난 1년간 총 주택판매는 12% 증가하고 주택매물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존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 10월 사이의 주택판매가 당초 발

표보다 14%(350만 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가 생각보

다 심각했음을 보여줌.

 11월 주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자 

중 최초주택구입자 비중이 낮고 압류위기에 있는 주택비중도 29%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한편, 12월 20일 상무부는 주택착공 실적이 전월에 비해 9.3%,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했다고 밝혔

는데, 이는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주택착공 실적 증가는 단독주택 착공이 전월대비 2.3%에 그친 반면, 임대용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

면서 다가구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주택건설 허가 건수도 전월대비 5.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압류주택 증가로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은행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어왔으나, 최근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택시장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Wall Street Journal, 12/11)




